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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중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재취업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

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재취업욕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서 사회적지위 욕구, 자기실현 욕구, 여가선용 욕구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일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실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실현, 사회적 

지위, 여가선용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경력설계 외에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신중년 구직자,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재취업욕구,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new-middle aged job seek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re-employment desire.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therefore it confirmed social support should 

be expanded to improve new-middle aged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desire for social status, 

self-realization and leisure utilization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re 

for re-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Thirdly, the re-employment desir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ocial network for emotional support continuously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to career 

planning for re-employme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retir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the new-middl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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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ECD가 발표한 ‘2020 삶의 질(How’s Life?, 

2020)’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삶의 만족도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물론 사

회적 관계단절, 정서적 절망 등이 대다수 인구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1]. 또

한, 통계청의 ‘2019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은 전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며, 고연령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

이 삶의 만족도가 직업과 관련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50대와 60대를 포함

하고 있는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와 일과 직업의 문제는 

소득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심리적 위축

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3]. 

고용노동부(2017)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통해 신중년을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주

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 다음의 사회공헌 일자

리로 이어지는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50·60세대로 규정

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신중년의 개념은 “생애주된 일자

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

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50·60세대”이다[4]. 기존의 ‘고령

자’나 ‘노인’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정책적 용어로써, 신중년 인구의 규

모를 살펴보면 2020년 15,029천 명이며, 이 중 50세에

서 54세가 4,329천 명으로 가장 많고, 65세에서 69세

가 2,662천 명으로 가장 적다[5]. 이들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주요 정책은 먼저, 재취업에 관한 정책으로 신중

년 인생3모작 패키지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

이 있으며, 다음은 창업에 관한 정책으로 시니어 기술창

업센터에 대한 세대 융합형 운영 지원이 있으며, 귀농·귀

어·귀촌과 관련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체류형 

귀어학교 확충, 농어업기술전수 지원사업이 있다[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는 2017년 37,572천 명이

었으나, 2037년 30,240천 명, 2067년에는 17,842천 

명으로 2017년 대비 47.5%의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0천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0천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

1)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출처:통계청.

계된다[6]. 이와 같은 생산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최근의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여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

뜨리게 될 것이다[7]. 신중년에게 재취업은 수입을 얻는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와의 연결통로이며, 건강 유

지와 삶의 보람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히 변화되는 노동시장에서 신

중년이 고숙련 노동인구로써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충하고, 삶의 만족

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재취업욕구를 살펴보고 삶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정서

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재취업의 과정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또는 이

웃으로부터 친밀감, 관심, 배려와 같은 구체적인 정서적 

도움이 필요하다[8,9]. 신중년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재취업의 과정을 성장과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인

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목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재취업 일

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중년의 진로전환 단계

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신중년들의 노동시장 진

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

계는 어떠한가? 둘째,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와 재취업욕

구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

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재취업욕구는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사회적 지지

Cohen & Hoberman(1983)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

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

보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긍정적 자원이라고 했으며

[10],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가 소속이나 안정, 

애정 등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충족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11]. Barrera(1986)는 삶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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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적응을 용이 하게 하고, 자긍심을 유지하게 하며, 

사회활동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2].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학

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소속감 관심, 도움 등과 같은 

정서적 도움과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13]. 도차

영(2018)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지원이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하였고, 개인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 대

한 강영숙 외(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신중

년이 처한 상황적 특성에 따른 문제와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고 하였으며, 박현순 외(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클수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14-1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신중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중년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에 있으며 노

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진로전환을 모색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안 경제활동은 삶의 질을 떨어

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신

중년기에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공감대를 갖거나 새

로운 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년기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강경란 외(2017)은 신중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물적 자본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18]. 신중년에게 

사회적지지는 은퇴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준비 행동이나 적극적인 

취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22], 특히, 신연하 외(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직업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3].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생애 전환기에 가질 수 있는 불안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타인으

로부터 얻는 심리적 지지로 정의하고 여러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경감 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중요한 심리적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2. 재취업욕구  

재취업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

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취업욕구는 노동시장에 재진

입하여 직업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

으며[24], 신중년은 다양한 상황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

해 구직하고자 하는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   

Havighurst 외(1968)는 사회활동이론(Social 

activity theory)을 통해 노인세대는 중장년세대와 다

름없는 심리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중년기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활동이 노년기까지 지속되었을 

때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했다[25]. 또한 

송성이(2019)는 신중년기의 근로활동이 주관적 안녕감

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

취업욕구가 수입을 얻기 위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26]. 이와 같은 활

동이론에 근거하여, Adelman(1994)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참여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7].

한편, 한국노동연구원(2015)의 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연

령은 72세까지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여길

수록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 권치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신중년에게 일은 소득뿐만 아니라 적절한 활동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고[29], 김덕중

(2012)의 연구에서는 신중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

한 생활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남순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신중년은 일을 통해 소득의 보장과 성취, 건강 유지, 여

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나타났다[3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신중년들에게 재취업을 통

한 일은 경제적 소득과 더불어 사회적 참여로 삶의 만

족도를 수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역할에서 얻은 축적된 

능력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원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길어진 노년기에 대해 남

은 인생을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에 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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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노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신중년에게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취업에 대한 욕구에 관심을 갖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재취업 결정요인

이나 취업과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집

중되어 있어[17,22,31]. 신중년들이 인지하는 일의 의

미와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재취업의 통합적 필요성을 

밝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취업을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재취업

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만족에 대한 기대를 재취업욕구로 

정의하고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경제적자립, 여가선용

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삶의 만족도

Kalish(1975)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

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상태로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며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32]. Havigurst(1972)는 개인

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로써 현재의 지위나 활동 등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으로 정의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기

대와 충족에 의해 만족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33]. 

현재 삶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나 기대, 관심을 포함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

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이러한 평가는 기쁨이나 성취감과 같은 긍정

적 정서나 물질적인 기대와 보상과 같은 욕구충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 욕구의 충족 정도에 의

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될 수 있고, 개인의 선호를 충족

시키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34].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외부의 영향과 함께 개

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통해 드러난다. 신중

년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이들이 느끼는 소득과 일

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은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일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만큼 삶의 만족도가 일과 직업에 대한 만족과도 관

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과 같은 삶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신중년의 일에 대한 욕구를 확인

하고, 일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정호(2012)의 연구와 하춘

광 외(2009)의 연구에서 중장년의 취업이 성공적인 노

화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나타났고[35,36], 유

재남(2016)의 연구와 김시월 외(2013)의 연구에서도 

취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비취업자의 삶의 만족도 보다 

높다고 나타났으며[37,38],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의 연구[37-39] 결과

에서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나 취업과 같은 경

제활동 참여, 여가 등 사회적 활동 여부, 건강,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대한 만족한 정도와 같은 인지적· 심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인

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생 

목표나 욕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

자리에 종사하고자 하는 50·60세대 가운데 일을 통해

서 만족을 얻고자 하고 일에 대한 생산성이 높고 왕성

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구직을 하고 있는 50세~64세 

구직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40]. 본 연구를 위

해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및 수도권 일자리

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의 신중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의 내용과 연구목적

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

지 30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

법과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

여한 연구대상자로부터 회수된 280부 가운데 무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61부를 분석하였다. 

3.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Varimax 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

으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재취업욕구와 삶의 만

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

출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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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은 위계적 다중회귀를 실시하여 살펴보았으며 

유의도 p<.05를 기준으로 하였고, 다섯째, 매개효과는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일반적 특성은 

통제변인으로, 명목변수는 Dummy화하여 처리하였다. 

3.3. 측정도구

설문 조사는 총 51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6문항, 사회적 지지 19문항, 재취업욕구 18문항, 삶

의 만족도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재취업욕구가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유은경 외(2015)의 연

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41]. 총 25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5 이하의 불필요한 6문항을 제거하고 

1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선행연구와 같이 단일요

인으로 추출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 

및 개별 문항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 모형을 통해 단일요인으로 타당도를 분

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36].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940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81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는 고승덕(1996)의 척도에서 

설문 문항을 단일요인 8문항으로 추출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검증한 손덕화(2016)의 척도를 사용

하였다[42,43].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은 .716~.850으로 분포하며, 선행연구의 신뢰도

는 .943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923으로 나타났다. 

3.3.3. 재취업욕구

재취업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이병호(2013)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8]. 재취업욕구는 총20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수는 자기실현 6문항, 사회적지위 5문항, 경제적자

립 5문항, 여가선용 4문항이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와 같이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결과에 따

라 .5이하 수준에서 자기실현 1문항과,  경제적자립 1

문항을 제거하고 자기실현 5문항, 사회적지위 5문항, 

경제적자립 4문항, 여가선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요인부하량은 자기실현 

.718~.805, 사회적지위 .718~.807, 경제적자립 

.775~.849, 여가선용 .711~.852로 분포하였다. 선행

연구의 문항별 신뢰도는 자기실현 .820, 사회적지위 

.850, 경제적자립 .770, 여가선용 .580이며,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지위 .877, 자기실현 .866, 경제적자립 

.834, 여가선용 .769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261명으로 남성 158명(60.5%), 여성 

103명(39.5%)으로 남성이 다소 많으며, 나이는 50세 이

상~54세 이하 86명(33.0%), 55세 이상~59세 이하 90

명(34.4%), 60세 이상~64세 이하 85명(32.6%)이며, 학

력은대졸 이상 164명(62.8%), 고졸 이하 97명(37.2%)

으로 학력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배우자가 있는 참여

자 222명(85.1%), 배우자가 없는 참여자 39명(14.9%)

으로 대부분은 배우자가 있으며, 부양가족 수는 1명 이

하 78명(29.9%), 2명 67명(25.7%), 3명 75명(28.7%), 4

명 이상 41명(15.7%)이며, 월평균소득은 200만 원 이

상~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1명(42.5%), 400만 원 

이상이 86명(33.0%), 200만 원 미만이 64명(24.5%)순

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61) 

Categories N %

Gender
Male 158 60.5

Female 103 39.5

Age(yr)

50~54 86 33.0

55~59 90 34.4

60~64 85 32.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97 37.2

College ≤ 164 62.8

Marital
status

Married 222 85.1

Unmarried 39 14.9

Number of 
Family 

0~1 78 29.9

2 67 25.7

3 75 28.7

4 ≤ 41 15.7

Wage(￦)

0~2million > 64 24.5

2million ≤~4million < 111 42.5

4million ≤ 8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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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기술통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M=3.5680, 표

준편차는 SD=.75232이며 재취업욕구에서 자기실현의 

평균(M=3.9548)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는 SD=.55576

이며, 여가선용 평균은 M=3.5929이며, 표준편차는 

SD=.64468, 경제적자립 평균은 M=3.4674, 표준편차 

SD=.73406, 사회적지위 평균은 M=3.2697, 표준편차 

SD=.72380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M=3.2778, 표준편차 SD=.75920으로 나타났으며, 기

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Result of the Descriptive Variables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다

중공선성이 의심되는 .8 이상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

았다[44]. 결과를 살펴보면 신중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으로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

고 있으며(r=.738, p<.01), 재취업욕구와 삶의 만족도

의 관계에서 자기실현(r=.607, p<.01)과 사회적지위

(r=.559, p<.01), 여가선용(r=.411, p<.01)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자립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r=-.225, p<.01)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the Correlations     (N=261)

1 2 3 4 5

Social support

Self realization .576  ⃰  ⃰

Social status .424  ⃰  ⃰ .564  ⃰  ⃰

Economic 
independence -.179  ⃰  ⃰ .033 -.105

Leisure utilization .302  ⃰  ⃰ .361  ⃰  ⃰ .387  ⃰  ⃰ -.036

Life satisfaction .738  ⃰  ⃰ .607  ⃰  ⃰ .559  ⃰  ⃰ -.225  ⃰  ⃰ .411  ⃰  ⃰

 ⃰  ⃰ p⃰<.001,   ⃰ p⃰<.01,  p⃰<.05

4.3. 사회적 지지와 재취업욕구의 영향관계

신중년 구직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의 영향관계와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실현은 R²=.341의 

설명력과 F=18.695(p<.001)로 유의미하였고, 사회적 

지위는 R²=.226의 설명력과 F=10.144(p<.001)로 유의

미하였고, 경제적 자립은 R²=.248의 설명력과 

F=11.934로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나 변인의 영향력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선용 설명력은 

R²=.137, F=5.98 9(p<.001)로 유의미하였고, 하위요인

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실현 욕구(β=.553), 사회적지

위 욕구(β=.342), 여가선용(β=.256)의 순으로 나타나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에 자기실현 재취업욕구가 미치

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실현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욕구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

<모형 2>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R²=.531의 설명력과 F=28.286(p<.001)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

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만을 투입했을 때 설

명력은 R²=.589, F=28.099(p<.001)로 유의미하였다.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실현(β=.379), 사회적지위(β

=.215), 여가선용(β=.147), 경제적자립(β=-.164)의 순

으로 나타나 경제적자립 욕구는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5.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

<모형 3>에서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이 재취업욕구에 의해 매개하는가를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재취업욕구의 하위변

인에 대한 β값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자기실현은 2단

계 β=.379에서 3단계 β=.165로 감소하였고, 사회적지

위는 2단계 β=.215에서 3단계 β=.191로 감소하였고, 

여가선용은 2단계 β=.147에서 3단계 β=.116로 감소

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이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자립은 사

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N MIN MAX M SD

Social support 261 1.29 5.00 3.5680 .75232

Self realization 261 2.00 5.00 39548 .55576

Social status 261 1.00 5.00 3.2697 .72380

Economic 
independence 261 1.25 5.00 3.4674 .73406

Leisure utilization 261 1.25 5.00 3.5929 .64468

Life satisfaction 261 1.00 5.00 3.2778 .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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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Re-employment Desire(N=261)

Variable
Model 1

B
Model 1 

C
Model 1 

D
Model 1 

E
Model 2 

F
Model 3 

G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A .409 .553  ⃰  ⃰ ⃰ .329 .342  ⃰  ⃰ ⃰ .008 .008 .219 .256  ⃰  ⃰ ⃰ .683 .677  ⃰  ⃰  ⃰ .496 .491  ⃰  ⃰  ⃰

B .518 .379  ⃰  ⃰ ⃰ .226 .165  ⃰ ⃰

C .225 .215  ⃰  ⃰ ⃰ .201 .191  ⃰  ⃰ ⃰

D -.170 -.164  ⃰  ⃰ ⃰-.126 -.122  ⃰ ⃰

E .173 .147  ⃰ ⃰ .136 .116  ⃰ ⃰

A, B .356 .260  ⃰  ⃰ ⃰

A, C .300 .286  ⃰  ⃰ ⃰

A, D -.078 -.076

A, E .228 .194  ⃰  ⃰ ⃰

D-W 1.972 1.879 2.089 1.803 2.008 2.055

R² .341 .219 .248 .137 .531 .664

F 18.695 10.144 11.934 5.989 28.286 44.805

sobel
test

B 4.692  ⃰  ⃰ ⃰⃰, p=.000

C 4.193  ⃰  ⃰ ⃰⃰, p=.000

E 2.914  ⃰ ,⃰  p=.003

A: Social support, B:　Self realization, C: Social status, D: Economic Independence, E: Leisure utilization, F: Life satisfaction
Male=0,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0, Marital status=0, Wage = log,   ⃰  ⃰ p⃰<.001,   ⃰ p⃰<.01,  p⃰<.05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sobel test의 경우 

결과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45]. sobel test 결과 값은 자기실

현이 4.692(p<.001)로 유의미하고, 사회적지위가 

4.193(p<.001)으로 유의미하며, 여가선용이 2.914 

(p<.01)로 유의미하여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신중년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

족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

도 간에 재취업욕구가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신중년의 노

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신중년이 일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중년 구직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재취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여 심리적 보상을 받게 하고, 스

트레스를 낮추고, 문제점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18,19,46]. 김

형민 외(2015)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을 건강한 사회참

여의 존재로 보고 정서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을 높

이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위해서

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47]. 신중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활

동 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재취업

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기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연구로써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자기실현과 사회적지위, 여가선

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

제적자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여가선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자립은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자립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제적

자립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덜 인식한다는 것

은 현재의 소득이 경제적욕구를 일정부분 충족하고 있

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는 중고령자 재취업결정요인 

분석결과 비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효과로 인해 취업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강순희

(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48]. 경제활

동이 전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연령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된 기존의 

연구와 같다[3,47]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신중년 구직

자의 재취업욕구의 상대적 영향력이 자기실현(β

=.553), 사회적지위(β=.342), 여가선용(β=.256)의 순

으로 나타나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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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으며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유가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29].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재취업욕구를 매개하여 삶의 만

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

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49]. 강순희(2016)

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질과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면서 일자리의 부족과 재취업 지

원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48]. 이 같은 결과는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나 근무조건 뿐만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어야 한다는 본 연구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와 재

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가운데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재취업을 통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직하는 동안 체계적인 생애

전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신중년의 재취업은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애 주된 일자

리 퇴직 이후에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기 원하기 때문

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년기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 욕구에 맞는 경력설계 지원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중년기에는 신체적 

노화나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

게 되므로 신중년기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전략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

회적 정책적 지원을 확충하여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와 일의 만족을 통한 삶의 질을 올리는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50대 구직자가 많고,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일정 시점에서 조사되어 

전체 신중년 구직자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직업별 

계층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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